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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터의 도시를 가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해이다. 
독일에서는 이미 십 년 전부터 기념 행사들을 시행해 왔고, 

세계 여러 나라들도 종교개혁을 기념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세속화가 거센 오늘날, 종교개혁의 슬로건처럼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루터가 걸어간 개혁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며, 
기독교, 교회, 신앙인이 먼저 믿음과 생활의 개혁으로 그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카타리나 폰 보라(Katharina von Bora)는 루터의 글에 
감명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수도원, 수녀원
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제자도의 삶을 산다고 믿는 이
들에게 충격을 가져다줬다. 하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높
게 싸여진 담은 결별을 의미했고, 그 안에서의 경건은 사
실상 격리였다. 그들이 영위한 담 안에서의 생활은 헌신
이라는 이름하에 행해지는 착취였고, 수도자들 간에 굳어
져 가는 위계질서는 노예로 변질되어 가는 계급 사회였다. 
하나님은 담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담 밖에 펼쳐진 바
로 저 세상에 계셨다.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 찬송, 기도 
속에만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믿음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
다. 세속사회라고 불리는 저 곳에도 하나님이 계셨다. 그

들은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했다. 수도원, 수녀원을 탈출하는 행위는 일종의 작은 출애굽이었고, 이
곳저곳에서 ‘출애굽’이 일어났다. 
보라는 루터에게서 복음 안에 불타오르는 열정을 배웠다. ‘모든 신앙인은 만물을 섬기는 종이면서, 
동시에 만물의 주인이다’는 주장이 그녀를 강타했다. ‘내가 그동안 무엇을 믿고 있었던가.’ 보라는 동
료 수녀들과 함께 수녀원 탈출을 감행했다. 수녀원이 고용한 용병들에게 쫓기며 도착한 곳이 비텐베
르크였다. 종교개혁의 교두보였고 새로운 믿음의 자유를 보장하는 도피성이었다. 거기에 루터 선생
이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다. 
비텐베르크에서 루터를 처음 만났을 때 보라는 상당히 수줍어했다. 그녀는 천성이 활달하고 쾌활했
다. 하지만 수많은 신앙인들에 둘러싸여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루터에게 연정을 느끼기에는 자신
이 너무 초라했다. 루터 동료 중 한 멋진 기사가 그녀에게 호감을 표했다. 둘은 가까워져 결혼을 약속
하는 사이가 됐다. 남자는 귀족이었다. 하지만 가톨릭 신앙을 신봉하고 있던 그의 아버지는 탈출한 수
녀와 결혼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다. 어느 날 보라는 부친의 호령을 거부할 수 없어 고향으로 귀환하는 
남자와 결별해야했다. 보라는 그러나 꿋꿋했다. 그만한 일로 기죽을 보라가 아니었다. 하나님을 위해 
일생을 헌신하려했던 그녀가 아니었던가. 루터의 집에는 언제나 사람들로 들끓었다. 학생들, 동료들, 
교회지도자들, 후원하는 귀족들, 조언을 구하는 방문객들, 호사가들, 일꾼들.... 수많은 사역, 그리고 
살림을 루터 혼자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이 때 집안 구석구석에서 살림을 돕고 있는 보라가 눈에 
띄었다. 루터는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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